
교육전도사 / 총무교사를 청빙합니다.

교 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수도교회(http://www.sudoch.org/)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11

청 빙 인 원 : 1명(교육전도사 또는 교육총무로 가능합니다.)

출 근 일 : 토요일, 주일

담 당 : 청소년부, 영상/방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 청소년부 아이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 영상/방송 작업은 간단합니다.(난이도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 례 : 월 70만원

장 학 금 : 협의 후(전임자의 경우 학기당 100만원의 장학금이 제공,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 원 기 간 : 청빙완료 전까지 상시 가능합니다.

지 원 방 법 : sudochurch@hanmail.net 로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 의 : 부목사 정주현(010-8605-5423),  지원 과정과 교회에 관련된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수도교회



교회 소개

우리 교회는 민족사의 비극인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증거하려는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진 현실 속에서 따르고 전하는 신앙공동

체가 되고자 고민하며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1970-80년대 사회변화와 신앙의 격동기를 지나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고자 온 힘을 기울였고, 지역 사회를 위한 선교 사업

에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도교회상’을 기초로  ‘전적인 복음(whole=full Gospel)을 증거하는 공동체, 타자를 위

한 존재, 하나님 은혜를 복음실현의 능력으로 채우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

로 우리 교회는 장애인 유치원에 해당하는 ‘수도사랑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교회상

1. 우리의 생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축복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아집과 교만, 미움과 

불신으로 병들게 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어,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리고 그가 하시는 구속 사업에 동참하게 하신다. 우리 수도교회는 이 부르심에 겸손과 기쁨으로 응

한다. 이 소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창조 받은 생을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게서 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찬 것인지를 본다. 그리고 우리도 그의 형상대로 재창조될 수 있음

을 믿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 

참 사랑을 찾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 한다.

3. 우리는 인류를 병들게 하는 모든 악의 힘에 도전한다. 우리는 악의 세력이 사회의 밑바닥까지 속

속들이 침투되어 있음을 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 악의 세력에 도전하여야 한

다. 그런데 때에 따라, 하나님은 특수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이 일을 찾아야 한다. 그리

고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교회, 단체, 종교들과 힘을 합하여 임무 수행에 전력을 다한

다.

4. 우리는 하나님의 전위대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훈련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위대로서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훈련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

야 한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해보고 그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를 훈련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지게를 진 전위대로 대오를 정비한다.

5. 우리는 기능적인 제도와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실험장이 된다. 세상은 날로 기능화 되어 가

고 있다. 우리도 현실에 맞는 능률적인 제도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우

리는 솔직히 반성과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계획과 과감한 실험으로 새교회상 창조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하실 분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그의 뜻을 따르는 

겸손과 승리자의 확신으로 그의 부르심에 응한다.

1970. 1. 1 수도교회 교인일동


